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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Podeok’ in Daesoon Jinrihoe. The term Podeok can cause some 
misunderstanding as the same word Deok (德 virtue) has long been used 
in the Eastern Tradition. In other words, for most people who are used to 
traditional thought, Podeok may be conflated with the similar word  
‘Deok (virtue)’ as used within Confucianism. People who are familiar 
with Confucian culture might thereby misunderstand the term Podeok as 
an aspect of Confucian moral ethics, or they could misconstrue Daesoon 
Jinrihoe as having appropriated and misused Confucian ideas.

Furthermore, there are other problems that could arise if people 
compare Daesoon Jinrihoe’s ‘Podeok’ with ‘Deok (virtue)’ as used by 
Laozi. While Deok in Laozi’s usage represents the ability of an 
individual who can exercise his or her rationality with excellence, Deok 
in Daesoon Jinrihoe indicates the idea of actualizing Mutual Beneficence 

  * 제1저자. 경기대학교 교수, E-mail: jirisanin@hanmail.net

 ** 교신저자. 대진대학교 교수, E-mail: 2121003@daejin.ac.kr



78 대순사상논총 제32집 / 연구논문

and the conditions that enable Mutual Beneficence. If one understands 
Deok as used by Laozi to contain the meaning of Mutual Beneficence, 
then it is possible to think that the two tradition share a similar meaning 
of Deok as Podeok in Daesoon Jinrihoe pursues Mutual Beneficence as 
its ultimate value.

In order to preemptively correct these misunderstandings, I need to 
clarify how the idea of Deok was born out of traditional thought and 
what meanings it embodie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it became meaningful in Confucianism, and how it was criticized and 
ascribed new meanings in Laozi’s thought.

Through these clarification, it will become clear that Deok originally 
indicated a religious ritual that the king of the Zhou Dynasty performed 
after receiving the heavenly mandate and assuming rule over the nation. 
Later, this idea was transformed into a moral virtue and norm by 
Confucius. This moral virtue and norm was criticized by Laozi as an 
unnatural form of control as it was understood by Laozi as a teleological 
argument justifying whether or not lives were to be saved or sustained 
based on the perceived merits of each individual. 

On the contrary, Deok in Daesoon Jinrihoe and traditional thought 
stand on a totally different theological bases. Deok in Daesoon Jinrihoe is 
a means to practice and realize the truth of the earthly paradise of the 
Later World and the truth of Mutual Beneficence which were posited to 
the world through Kang Jeungsan’s Works of Haewon (grievance 
resolution) that resolved the pattern of mutual conflict that characterized 
the Former World. Therefore, the idea of Podeok in Daesoon Jinrihoe 
gains completion only on the premises of Haewon Sangsaeng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and Boeun Sangsaeng (reciprocation 
of favors for mutual beneficence), and the way to practice Podeok is to 
practice Haewon Sangsaeng and Boeun Sangsaeng. In addition, the 
subordinate virtues such as loyalty, filial piety, and faithfulness that exist 
within Daesoon Jinrihoe’s religious practice are not same as th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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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thought. They are new concepts of virtues drawn from the 
cosmological laws of Daesoon Jinrihoe. To be specific, the virtues of 
Daesoon Jinrihoe are not rules that create discrimination and mutual 
conflict, but are instead ethical rules established upon the basis of Heaven 
and Earth having been newly organized, and thus, they will bring virtuous 
concordance, harmonious union, and mutual beneficence.

The idea of ‘Podeok’ in Daesoon Jinrihoe can be understood as a 
religious practice that requires doctrinal understanding and tangible practice 
in daily life of followers. In other words, it is not the same Deok of 
earlier traditional thought in East Asia, but is instead a religious truth by 
which practitioners realize the truth of Sangje’s Works of Haewon in 
human world as they practice Haewon Sangsaeng and Boeun Sangs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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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1)의 ‘포덕’2) 개념의 특징을 해명하는데 목적

을 둔다. 대순진리회의 ‘포덕’이라는 용어는 동양 전통의 포덕이라는 

용어와 중첩되면서, 그에 대한 이해에서 다소간의 오해를 야기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 사유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 대순진리회의 ‘포덕’, 

‘덕’ 개념은 유교적 덕 개념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유교적 문화에 익숙한 대중들은 대순진리회의 포덕과 덕 개념을 도덕

적 차원에서 이해하게 하거나, 유교적 개념을 대순진리회가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 노자의 ‘덕’ 개념과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을 비교하더

1) 대순사상은 조선조 말엽 역사적인 대종교가인 강증산(姜甑山: 姜一淳, 1871~1909)
과 그 분의 종통과 유지를 계승한 조정산(趙鼎山: 趙哲濟, 1895~1958) 도주(道主), 
그리고 조정산 도주의 종통과 유법을 숭신한 박우당(朴牛堂: 朴漢慶, 1917~1995) 
도전(都典)에 의해 성립된 사상이다.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p.56.

2) ‘포덕’이라는 용어는 전경에 행록 3장 31절, 교운 1장 54절, 교운 2장 43절에 등
장한다. 그런데 ‘덕’이라는 용어로 살펴보면, 그 출현횟수는 27회를 넘어선다. 대순
지침과 대순회보에도 ‘포덕’이란 용어는 18회 등장한다. 이렇게 보면, 대순진리회
에서 ‘포덕’ 혹은 ‘덕’ 이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한 용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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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비슷한 문제를 노정할 수 있다. 노자에서 ‘덕’ 개념은 개별 존재

자의 합목적성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때의 덕은 상

생과 상생의 조건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 노자의 덕이 상생의 의

미를 갖는다면,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이 상생이라는 궁극적 가치

를 향해 귀결되는 점에서 유사 개념 혹은 유사 이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대순진리회의 ‘포덕’ 혹은 ‘덕’ 개념은 동양 전통 사상의 덕과는 차원

을 달리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대순진리회에의 ‘포덕’ 혹은 ‘덕’은 그 전

제가 ‘해원’과 ‘보은’이기 때문이다. 대순사상의 진리는 해원과 보은을 

통해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해원’과 ‘보은’에 대한 해명과 이해를 

전제해야만 대순진리회의 ‘포덕’ 혹은 ‘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해원(解冤)’은 강증산의 천지공사를 통해 모든 원이 

상생으로 풀리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를 본받은 수도인들의 ‘척’을 푸

는 종교적 실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보은(報恩)’은 증산의 천지

공사에 대한 보답으로 도주 조정산이 종통(宗統)을 확립하여 진법을 

세우고 교단을 형성한 포교오십년공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수도인들

의 증산에 대한 신앙과 수도를 포함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순진리회의 ‘포덕’은 강증산의 천지공사(1901~1909)와 

조정산의 오십년 공부(1909~1958), 그리고 두 분에 대한 정확한 이

해와 신앙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신도들의 종교적 실천을 의미할 것이

다. 이 말은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이 동양전통 사상에서의 덕과는 

차원이 다른 덕 개념이자, 종교 신학적 용어임을 추측케 한다.

다른 하나는 대순진리회의 입도식에 사용되는 녹명지의 기록에 의

하면 강증산을 해원신으로, 그리고 강증산의 유지를 계승하여 현재의 

대순진리회를 존재하게 한 조정산을 보은신으로 신앙하는 점에서, 해

원과 보은은 종래의 전통적 사상에서 말하는 덕과 전혀 다른 차원의 

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대순진리회의 포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조태룡(1983)3), 남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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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4), 김정태(1998)5), 주현철(1999)6), 차선근(2012)7)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순진리회의 종교 신학적 관점에서 

‘포덕’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동양 전통의 포덕 개념과의 비교는 드러

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동양 전통적 사유에 익숙한 필자를 

비롯한 대중들은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을 동양 전통의 이론적

(episteme) 덕이거나 실천적(phronesis) 덕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향

이 있다. 필자 역시 이 글을 쓰기 전에 그러한 오해를 했다. 하여 이 

3) 조태룡은 “포덕(布德)은 인류구원의 천지공사를 행하신 상제님의 은덕을 이 세상에 
펴는 일이다.”고 정의하고, 그 은덕은 “천하창생을 모두 구제하여 상생의 도로 인도하
는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강증산의 ‘호생의 덕’에 대해 강조한다. ｢천계
탑｣, 대순회보 1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3), p.4.

4) 남광우는 ‘포덕’을 사전적 의미, 전경상의 의미, 지침서를 통해본 의미, 금산사 미륵
불을 통해 본 의미 등 4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포덕의 보
편적 의미로 “포덕이란 덕을 베푸는 행위를 말하며 적선행(積善行)혹은 적덕(積德)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대순진리회의 ‘포덕’은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영혼
의 구제가 아니고 천지공사와 해원상생의 법리를 통해 나를 구하고 이웃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고 신명계를 구하고 전 우주를 성공시키는 사랑과 자비행의 완성이며 전
도와 전접의 완성이다.”라고 정의한다. 남관우가 ‘포덕’에서 ‘신명계의 구원’, ‘선조의 
해원’에 대한 설명은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남
광우, ｢포덕의 의미에 대한 일고찰｣, 대순회보 21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1), p.3. 

5) 김정태는 논문 여러 곳에서 포덕을 언급하였는데 종합하면 ‘포덕’의 목적은 “상제님이 
대순하신 진리를 알리고 선경세계에 동참하는 것을 일러 주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양 원리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은 ‘모든 사
람들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 규범’”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태, ｢해원상생의 실천방안
에 관한 연구-포덕교화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8), pp.483-539. 

6) 주현철은 ‘포덕을 선포적 기능, 윤리적 기능, 치유적 기능, 통합적 기능, 신념적 기능’ 
등 5가지 해석을 통해 ‘포덕’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포덕’에 대한 정의는 
서론에서 “포덕은 상제님께서 정해 놓으신 우주 만유의 법칙을 널리 알리는 일이며,  
지상선경 세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는 것이고, 상제께서 광구천하와 광제
창생하시고자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福)을 받게 하는 일
이다.”라고 정의한다. 주현철, ｢포덕ㆍ교화의 기능적 역활｣, 대순회보 64 (서울: 대
순진리회 출판부, 1999), p.11. 

7) 차선근은 대순회보의 ｢도전님 훈시｣와 대순지침의 2개 항목을 인용하여 “포덕은 
덕(선행)을 편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구천)상제인 증산이 이 세상에 베푼 덕을 
알리고 수도를 하게 하여 큰 복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종교적인 차
원의 용어로 이해된다.”고 정리하면서, 포덕이 대순진리회의 수도와 깊은 관련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고, 또한 포덕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제시하였
다. 차선근, ｢대순진리회 현재와 미래-포덕을 중심으로｣, 한국종교의 확산 전략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2), pp.1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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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는 동양 전통 사상의 덕과 대순진리회의 덕을 비교해서, 어떤 

다름이 있는지를 밝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이 갖는 특징도 드러내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동양의 덕을 공자가 사용하는 덕과 노자가 사

용하는 덕 개념에 한정해 일별해 보고, 이를 기초로 대순진리회의 ‘포

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주나라의 종교 의례로서 덕이 어떻게 유가로 전유되면서 도덕적 의미

를 갖게 되었는지를 해명하고, 3장에서는 덕이 어떻게 억압의 기제로 

작동하게 되었고, 이를 노자가 어떻게 비판하면서 새롭게 덕의 의미를 

정의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선행적으로 이러한 정지작업을 한 이후 

해원과 보원으로서 포덕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양 전통의 덕 개념에 대한 정지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대

순진리회의 포덕과 포덕의 궁극적인 결과인 상극이 사라진 상생의 개

념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순진리회에서 사용

한 충, 효, 예 등의 덕목들이 전통 사상의 덕목들을 그대로 차용한 것

이 아니라 해원상생의 진리로부터 연역되어져 나온, 그래서 재정의된 

덕목들임이 해명될 것이다.

Ⅱ. 종교적 의례로서의 덕, 그리고 유교에서 

덕 개념의 전유

동양 전통 사상에서 ‘포덕’이라는 용어는 성인(聖人)인 왕에 의해 

은혜가 베풀어지는 정치적 행위를 의미한다. 성인인 왕이 예악과 형벌

을 제정8)하고, 이 예악과 형벌이 완벽하게 시행되는 정치적 실현을 

8) 이와 관련해, 중용 29장에서 “故君子之道, 本諸身, 徵諸庶民, 考諸三王而不謬, 建
諸天地而不悖, 質諸鬼神而無疑, 百世以俟聖人而不惑.”라고 하거니와, 여기서 군자는 
왕을, 군자지도의 도는 “議禮制度考紊之事也.”라고 주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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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치라고 정의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전장(典章)과 예악(禮樂), 형벌(刑罰)이 적절하게 시행된 상태인 덕치

(德治)를 의미한다. 물론 왕의 시혜를 포덕이라고 표현할 때, 국가의 

창고를 열어 흉년을 구휼하는 행위로도 사용된다.

이와 달리 대순진리회의 포덕은 해원과 보은을 통한 상생의 대도를 

전하고 구현하는 것9)이다. 그렇다면 동양 전통 사유에서 포덕과 대순

진리회의 포덕은 개념적 정의에서 최근류(종차)를 달리하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대순진리회의 포덕은 종교적 의미

에서 정의된 개념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다시 말해, 동양 전통의 포

덕 개념은 정치적 행위와 실천을 의미한다면,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

은 강증산의 천지공사에서 비롯된 종교적 실천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의 분석을 잠시 미루고, 동양 전통사상에서 

덕 개념을 정리해 보자.

동양 전통적 사유에서 덕(德)이란 의미는 그 시초에는 천명(天命)을 

수수할 수 있는 자질을 의미했다. 유덕자(有德者)가 천명을 수수한다

는 논리는 덕이라는 개념의 최초 의미가 종교적인 의례를 조심스럽게 

삼가 실천할 수 있는 자질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덕이란 신과 왕을 

매개하는 종교적 개념이자, 종교적 의례였다.

큰 무당으로서 왕10)이 천명을 수수하는 종교적 의례에서 요구되는 

것이 경덕(敬德)이었다.11) 종교적 의례로서 ‘경덕’은 상서(尙書)/주서

9) 포덕은 해원상생ㆍ보은상생의 양 원리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다. 대순지침, p.19.

10) 고대 사회는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하지 않았고,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시대였다. 
국가의 중대사와 개인의 일들은 모두 신(神)이 주관한다는 생각이 전제된 시대였다. 
따라서 국가에는 신의 뜻을 읽어내는 사람이 존재했고, 이들은 王인 巫, 혹은 巫인 
王으로 존재했다. 고대에는 왕이 신을 대리하는 존재였기에 왕은 신의 뜻을 읽어내
는 무당일 수밖에 없었다.
 고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분리되면서 왕과 무의 신분
과 직분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정치적 권력을 전담하는 왕과 종교적 권력을 전담하
는 무로 구분되었다. R.W. Williamson, The Social and Political Systems of 
Central Polynesia, Vol.3. p.50.

11) 공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성인인 왕의 계보는 문왕과 무왕, 그리고 주공이다. 
문왕은 천제로부터 중국을 지배하라는 계시를 받았고, 무왕은 실제 군사 행동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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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書) 소고(召誥)편12)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나라는 상

나라를 정복하고 새 도읍을 낙읍(洛邑)으로 정하고서 교제사와 사제사

를 지내면서 “경덕보민(敬德保民), 이덕배천(以德配天)”이라는 명제를 

천명한다. 이 명제가 제시되는 상황을 상서/주서 소고편에서 확인해 

보면, 화자인 주공(周公)은, 주나라가 천제(天帝)의 명, 그러니까 천명

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경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새 도읍인 낙

읍으로 천도를 하고, 교제사와 사제사라는 종교적 의례를 주관하면서 

주나라는 경덕을 유지하여 천제의 명을 받았으며, 천제는 백성들이 자

신들을 보호해 달라는 원망을 듣고, 이에 주나라에게 천명을 주었

다13)고 선언한 것이다.

이 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나라의 창업자들은 천제를 신

앙하는 다양한 제사에서 경덕의 자세를 유지하여 천명을 받아 만민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14) 다른 하나는 천명을 백성의 뜻으로 재

해석하여,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천제에 천명에 보답하는 것으로 제시

한다는 점이다. 천제로부터 천명을 수수하는 것과 천명에 보답하는 전 

과정에서 ‘덕’이 중심축으로써 기능을 한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이덕배천(以德配天)”이었다. 그러므로 “경덕보민(敬德保民), 이덕배천

으며, 주공은 무왕이 죽은 뒤, 무왕의 어린 아들인 성왕을 보호하면서 중국을 지배
했다. 이 당시 주공은 은나라를 멸망시킨 이유와 천명을 수수할 수 있었던 이유를 
敬德과 保民이라는 말로 수없이 설명한다. 그 내용은 상서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시경에서도 여러 수의 시구절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두 책의 내용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용어가 경덕과 보민이다. 여기서 경덕과 보민은 천명을 수수받는 의례와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 논리로 제시된 종교 의례의 실천이다.

12) 尙書/周書 召誥편은 전체가 낙읍으로 천도하고 교제사와 사제사를 지내는 내용
이다. 이 편의 핵심 내용은 경덕과 보민, 덕으로써 천제에게 보답한다는 의례의 내
용이다.

13) 尙書/周書 召誥篇, “嗚呼. 天亦哀于四方民, 其眷命用懋, 王其疾敬德. 相古先民有
夏, 天迪從子保, 面稽天若, 今時旣墜厥命. 今相有殷, 天迪格保, 面稽天若, 今時旣墜厥
命. 今沖子嗣, 則無遺壽耈. 曰其稽我古人之德, 矧曰其有能稽謀自天.”

14) 이러한 내용을 시경에서 찾아보자. 詩傳大全 卷之十九 頌四, <昊天有成命郊祀
天地也>, “昊天有成命 하늘이 이루신 명령이 있으시자/二后受之 두 임금(文王과 武
王)께서 그 명령(天命)을 받으셨구나/成王不敢康 成王께서 감히 안일하게 있지 않으
시어/夙夜基命宥密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天命 받들기를 크고 치밀하게 하시
어/於緝熙 아아 계속해서 밝히어/單厥心 그 마음을 다하시니/肆其靖之 그러므로 그 
天下를 안정시키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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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德配天)”이라는 명제는 천명을 수수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제왕의 

자격이고, 제왕은 경덕(敬德)을 통해 천제와 소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종교적 의례에서 요구되는 태도와 

자질의 의미인 경덕이, 천자나 왕이 갖추어야 할 품성이나 자질을 의

미15)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덕의 개념은 천자의 품성이나 자질의 의미에서, 천자의 통

치 행위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간다. 천자의 통치 행위가 바로 교화이

고, 이 교화에는 시혜의 의미가 첨가된다.16) 왕이 베푸는 시혜에는 

전장(典章)과 예악(禮樂), 형벌(刑罰)과 같은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시

행, 흉년의 구휼까지를 포함하는 덕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서 천제의 명을 수수 받는 종교적 의례의 실천에서 요구되던 덕은 이

후 덕치라는 개념으로 정치적 의미로 전환된 것이다.

물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덕의 개념은 왕의 전유에서 

유가의 전유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을 이루어낸 인물이 공자이다. 공

자는 사(士)집단17)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런 공자가 국가의 전장(典章)

과 예악(禮樂), 역사를 편찬해 낸다. 물론 그는 스스로를 창조하는 사람

이 아니라 “술이불작(述而不作)”18)하는 사람임을 내세우면서 왕을 대

신해 전장과 예악과 형벌, 역사 등의 기록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공자의 편찬 작업들은 덕을 유가의 전유물로 이해하게 했다.19) 공자의 

“술이부작”이라는 선언은 주나라의 천자로부터 제후국에 이르는 대일통

(大一統)사상이 무너지면서, 왕화(王化)가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나

15) 禮記, ｢月令｣ <季春之月>, ”天子布德行惠, 命有司發倉廩, 賜貧窮, 振乏絶.”
 論語, ｢爲政｣,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而衆星共之.”

16) 禮記, ｢月令｣, <孟春之月>, “命相布德和令, 行慶施惠, 下及兆民.” 이에 대한 鄭玄
注, “德, 謂善敎也.”

17) 주나라의 계급 질서는 천제를 대리하는 무당인 왕으로서 천자와, 천자에 의해 봉록
과 작위가 수여되는 공ㆍ후ㆍ백ㆍ자ㆍ남ㆍ대부ㆍ사까지가 귀족이다. 대부는 제후국
의 왕을 돕는 관리라면, 사는 대부의 가신 역할을 한 가장 계급이 낮은 귀족이었다. 

18) 論語, ｢述而｣.
19) 사집단의 등장과 왕부(王府)의 학문들을 사집단이 전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봉호, ｢노자사상과 초기 도교의 민중성｣, 동양철학 41 (2014), pp.268-2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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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문화와 예법을 자신이 담지하겠다[吾從周]는 선언인 셈이다.

이러한 선언으로부터 공자는 관방(官方)의 전적(典籍)과 교훈(敎訓)

들을 자신의 말로 가져오고, 천자의 명에 의해 사관이 작성해야 하는 

천자의 고유한 권한인 역사를 편찬하거나, 예악의 정리를 전담하는 실

천을 보인다. 공자의 이러한 저술 행위는 사(士) 계급에는 전혀 맞지 

않는 월권행위에 해당한다.20) 우리는 공자를 ‘소왕(素王)’이라고 칭하

는 것을 안다. 이 소왕이라는 칭호는 공자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하

려는 의도에서 부여된 것이다. 하지만 소왕의 소(素)는 왕의 지위가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왕이 아니면서 왕 노릇을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임계유에 따르면, 이러한 공자 신화화는 송나라에 이르

러 공자를 “알인욕(遏人慾), 존천리(存天理)”를 한 성인이라든가, “천

인성성(踐仁成聖)”을 완성한 인물로 묘사하면서, 금욕주의 실천을 하

면서 깨달음을 완성한 승려로 묘사되기에 이른다.21)

어쨌든 공자는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를 소인유(小人儒)와 

구별하려고 노력한다. 공자가 스스로를 소인유와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이 유(儒) 계급이지만, 소인유와 다른 유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 계급 중에 ‘유’는 부자나 귀족의 예(禮)를 자문역할을 하는 존재

였다. 이 자문 역할로 생계를 유지했다. 공자 스스로도 말하고 있듯이 

사(士)로서 유(儒)는 “집을 나와서는 귀족인 공경(대부)을 섬기고, 집에 

20) 공자의 이러한 편찬 사업들은 원래는 사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는 대부의 가
신이고 대부의 가신 역할을 넘어서는 일은 참월한 행위이다. 공자 스스로도 자신의 
계급에서 이러한 일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공자는 두려워하면서 춘추를 
지었다. 춘추는 천자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나를 아는 자는 오직 춘추
때문일 것이고, 나를 벌주는 자도 오직 춘추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孟子, ｢滕
文公章句下｣, “孔子懼作春秋, 春秋, 天子之事也. 故孔子曰 知我者, 其惟春秋乎, 罪我者 
其惟春秋乎.”

21) 공자가 성인으로 추앙된 것은 공자 사후 400년이 흐른 뒤인 한 무제 때이다. 그러
다가 한대의 동중서는 공자를 유교라는 종교의 신학이론가이자 교주로 묘사한다. 송
명시대의 이학자들은 공자를 금욕을 실천하는 승려로 묘사한다. 이민족의 침략이 발
생하면, 공자를 존왕양이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나라를 탈취하여 왕이 된 자들은 공
자를 군신간에 절대로 임금을 범하지 않는, 대의명분을 지킨 사람으로 존숭한다. 任
繼愈 主編, 中國哲學史 (北京: 人民出版社, 1994), p.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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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서는 부형을 섬기며, 상례에는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없”22)는 존

재였다. 이에 대해 임계유는 공자가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부

자나 귀족의 상장례를 도와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말한다.23)

공자의 말에서 “상례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는 말에 주목해 보자. 

공자로부터 학습되고 연습된 예24)는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 예기라
는 책으로 집대성된다. 그런데 예기 49개 편 전체의 내용 대부분은 

상장례에 관한 기록이다. 결국은 공자가 소인유를 거부하고 있지만, 

공자를 비롯한 유가들의 내원은 부자들과 귀족들의 상장례는 돕는 일

로 생계를 유지하는 하급 사(士)인 것이다.25)

유라는 사 계급의 이러한 성격을 보여 주는 내용을 묵자(墨子)에서 

찾을 수 있다. 묵자가 유자를 비판한 내용에서도 유자가 상장례를 주

관한 집단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묵자는 유자를 상가 집의 개[부자집

에 상이 나면, 유자들은 큰 소리로 기뻐하며 “이번일로 옷과 밥을 얻

겠다.”라고 말한다]26)라고 하거니와, 상례를 주관하면서 생계를 유지

하기에 상례가 엄격하고 장기적이어야만 했다고 본다. 그래야만 유

(儒)의 수입이 는다. 

유는 귀족들에게 복무하는 무(巫), 사(史), 축(祝)에 속하는 사(士) 

중에서도 축관(祝官)에서 분파되어 나온 무리이다.27) 우리가 제사에

서 축문을 읽어서 조상신을 강림케하는 사람을 축관이라고 하듯이, 축

은 종교적 의례나 상례에서 강신을 주관하는 사(士) 계급에서도 낮은 

계급에 속했다.28) 

22) 論語, ｢子罕｣, “子曰, 出則事公卿, 入則事父兄, 喪事不敢不勉, 不爲酒困, 何有於我哉?”

23) 임계유 주편, 앞의 책, p.64 참조.

24) 이봉호, ｢현대인을 위한 동양철학 돈오돈수: 공자는 예 선생｣, 《포스코신문》, 2010. 
6. 10.

25) 중국 갑골문과 금문, 고대철학의 대가인 시라카와 시즈카는 공자를 장의사라고 규
정한다(p.70). 또한 ‘儒’에 대해서는 글자를 분석하여 기우제를 담당하는 무축 출신
이라고 본다. 시라카와 시즈가ㆍ우메하라다케시 대담, 주술의 사상, 이경덕 옮김
(파주: 사계절, 2008), p.114. 

26) 墨子, ｢非儒｣, “富人有喪, 乃大說喜曰, 此衣食之端也.”

27) 임계유 주편, 앞의 책, p.64.



대순진리회의 ‘포덕’개념의 특징 / 이봉호ㆍ박용철 89

어쨌든 공자의 월권행위는 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다. 공

자는 덕을 군자29)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재해석해 낸다. 덕 개념을 

전유한 공자와 공자의 이념을 따르는 유가에 이르러서 덕 개념은 군

자의 자질을 의미하고,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이제 덕 개념은 유교의 핵심 이념이 되어, 유학은 덕성을 해명

하고 덕성을 높이며, 덕성을 함양하는 이론적 체계로 구성되게 된다. 

중용의 “존덕성이도문학(尊德性而道問學)”30)라는 문장이나, 대학
의 “명명덕(明明德)”31)이라는 문장은 이러한 유교가 어떻게 덕 개념

을 전유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때 유가들이 덕을 전유하면서, 유교의 이론적 토대로 삼은 것을 

철학사에서는 덕의 내재화32)라고 부른다. 덕의 내재화를 설명하기 위

해 끌어오는 전거들은 시경33), 춘추좌씨전34)과 상서/주서35) 

등에서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전거들은 천자들이 경덕한 자세로 제사

할 때, 불려진 시와 그 제사 의례에서 행한 경덕으로부터 부여되는 천

28) 이와 관련해서는 周禮, ｢春官宗伯｣ 제3편의 祝官 부분을 살펴보면, “大祝은 下大
夫 2인, 上士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小祝에는 中士 8인 下士16, 府 2인, 史 4인, 
胥4인으로 모두 40인으로 구성하고, 喪祝에는 上士 2인, 中士 4인, 下士 8인, 府 2
인, 史2인, 胥 4인으로 40인을 구성하고, 甸祝에는 下士 2인, 府 1인, 史 1인으로 4
인을 구성하고, 詛祝에는 下士 2인, 府 1인, 史 1인으로 모두 4인으로 구성한다.”라
고 되어 있다. 

29) 군자라는 용어의 최초 용례는 군왕의 자식(君王之子)을 의미했다. 그러나 춘추시대
에 접어들면서, 관직에 있는 사람의 신분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를 예
악에 정통한 사람, 예악 실천의 사표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공자에 의한 개념의 
재정의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바이두 군자 항목을 보라. www.baidu.com

30) 中庸, 27장, “故君子 尊德性而道問學 致廣大而盡精微 極高明而道中庸 溫
故而知新 敦厚以崇禮”

31) 大學, 1장,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32) 이러한 설명은 모종삼 등의 학자들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모종삼은 ‘경덕’과 ‘명
덕’이 ‘천명’과 ‘천도’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도덕적 명령(Moral oder)이 되었고, 이
는 다시 인성(Human nature)의 의미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牟鐘三, 中國哲學的特
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pp.17-18.

33) 詩經, “維天之命, 於穆不已. 於乎不顯, 文王之德之純.”; “生烝民, 有物有則. 民之
秉彛, 好是懿德.”

34) 春秋左氏傳, “劉子曰, “吾聞之, 民受天地之中以生, 所謂命也. 是以有動作禮義威儀
之則, 以定命也.”

35) 尙書/周書, “康誥曰: 克明德. 大甲曰顧諟天之明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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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말한 구절들이다. 이 내용 역시 사 집단이 전유할 내용이 아니

다. 이러한 천자의 종교적 의례의 내용을 사 집단이 소유하고, 전유한 

사례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예기(禮記)/예운(禮運)에는 이를 비판하

면서, “복을 비는 말들을 기록한 글을 종축과 무사가 간직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는 나라의 정치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다(祝嘏辭說, 藏

於宗祝、巫史, 非禮也, 是謂幽國).”라고 한다. 여기서 종축(宗祝)은 천

자의 종교적 의례를 전담하던 유(儒) 집단이고, 무사(巫史)는 무와 사

를 겸직한 관리를 의미한다. 

유가들은 이들 자료에서 천명 혹은 천도가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화

되었으며, 이것이 중용과 대학에서 덕성 혹은 명덕으로 발현되었

다고 본다. 아울러 이들 자료에서 천명 혹은 천도라는 것이 만물의 법

칙이자, 사람으로서의 바른 품성으로 부여되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예

의와 위의의 법칙이라고 해석해 낸다. 이러한 해석은 덕이라는 개념이 

유가에 의해 완전히 도덕적 의미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그렇다면, 대순진리회의 포덕을 유가에서 말하는 덕의 내재화와 도

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강증산은 광구천하36)를 위해 삼계 

개벽공사를 보시고37), 해원을 근본으로 하여 신명을 조화하시고38), 

상극의 우주 도수를 상생으로 바꾸시고39), 신분의 차등을 타파하여 

원한을 없게 하시고40), 등이 전경에 기술되어 있다. 기술된 바에 

36) 전경, 행록 1장 25절, 행록 2장 2절, 예시 2절, 예시 4절.

37) 같은 책, 공사 1장 3절,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
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
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
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

38) 같은 책, 공사 3장 2절, 3장 4절, 3장 5절 등.

39) 같은 책, 예시 6절,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
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
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포된 바이니라”

40) 같은 책, 공사 1장 2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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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강증산의 덕은 우주의 전면적인 개편을 전제한 것에서부터 정

립된 덕으로 이해되는 반면에 공자의 덕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공

자는 일개의 사 계급으로서 봉건적 귀족 계급의 의식을 체현하여 이

를 전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봉건시대에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했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하는 군자와 덕이라는 개념은 상극의 원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과 공자의 덕 개념은 상충되는 

점이 적지 않다.

 Ⅲ. 억압으로서 덕과 노자의 상생으로서의 덕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주나라가 천명을 수수하는 종교적 의례에서

의 ‘경덕’이 공자로부터 도덕적 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유

가는 덕이 구현된 사회를 덕치(德治) 혹은 왕도(王道)가 구현된 사회라

고 하거니와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는 주체를 성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덕에 대해 가장 비판적 입장을 취한 이가 노자이다. 노자는 

덕과 덕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일련의 덕목들에 대해, 이것들이 분

쟁과 싸움의 원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덕을 제정한 성인과 그 

성인의 말씀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

가, 성인의 지혜와 인의가 질곡의 수갑이자 차꼬라고 본다. 

이렇게 질문해 보자. 왜 노자와 장자는 덕과 그 덕으로부터 연역되

어 나온 인의예지라는 규범 혹은 예법이 정말 민중들에게 수갑을 채우

는 일이자 목에 차꼬를 채우는 일이라고 본 것일까? 설마 도덕적 규범, 

혹은 그 규범을 어겼을 때 가해지는 형벌이 민중들에게 생체권력

(bio-power)으로 작동되었기에, 그것을 수갑이자 차꼬라고 한 것일까?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주나라의 사회적 구조를 이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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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주나라로부터 춘추시대 초기까지의 사회 공동체는 경제와 종

교를 같이하는 공동체(commune)였다. 이 공동체를 ‘공사(公社)’41)라

고 불렀다. 공사에서 ‘공(公)’은 토지를 아홉 구획으로 구분하는 정전

제(井田制)에서 가운데 토지를 공전(公田)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왔다. 

‘사(社)’는 기본적으로 토지신을 제사하는 사당을 의미했지만, 공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조상신, 또는 그 공사가 위치한 지역을 수호하는 

지역신까지를 신앙하는 종교적 사당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으로서 

공사는 중국 고대에서 관리가 주관하는 제사, 특히 천지와 여러 신들

을 제사하는 장소42)라는 의미를 지니다가 정전제를 기초로 한 경제공

동체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공사의 경제 시스템으로서 정전제는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나뉜다. 공전은 그곳에서 나온 수확물로 그 공동체의 세금으로 납부하

는 것이지만, 나머지 8개의 사전도 귀족들의 소유였다.43) 주나라에서

부터 춘추시대 초기까지는 대부분의 제후국에서 정전제를 유지44)하고 

있었기에, 민중들은 정전제에 묶여있는 농민이거나 노예였다. 물론 종

교적으로도 민중들은 귀족들의 사당에 매인 상태였다. ‘공사’라는 공

41) 물론 ‘공사(公社)’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러 입장들이 있다. 하나는 중국 고대 관
가의 제천 장소이자 사회공동체라고 보는 입장이다. 다른 관점으로는 씨족사회의 공
동체라는 입장이다. 이는 중국 고대의 씨족 단위의 공동체가 공동 신앙을 유지하면
서 경제적 공동체를 꾸린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전제를 기초로 
한 경제공동체이자 종교 공동체라는 입장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공사’개념을 구
성하는 글자 구성에서 보자면, 정전제와 종교공동체라는 개념이 더 적절해 보인다. 

42) 禮記, ｢月令｣ 第六, “天子乃祈來年于天宗, 大割祠于公社及門閭, 臘先祖五祀. 勞農以
休息之.”에 대한 疏에서 “謂大割牲以祠公社, 以上公配祭, 故雲公社及門閭者.”라고 한다.

43) 詩傳大全 卷之十三, <北山之什二之六>, “信南山刺幽王也不能修成王之業疆理天下以
奉禹功故君子思古焉의 주석, 一井之田 其中百畝爲公田 內以二十畝 分八家爲廬舍 以便田
事 於畔上種瓜 以盡地利 瓜成 剝削淹漬以爲菹 而獻皇祖 貴四時之異物 順孝子之心也.”

44) 정전제는 춘추말기에 이르러 점차로 붕괴되기 시작하고,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시행되지 못하다가 상앙(商鞅)의 변법(變法)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
러한 붕괴의 원인은 철기의 등장과 철기 농기구의 등장이다. 서주말기부터 철기가 
보급되다가 춘추시대에 이르면 대부분의 제후국들에게 철기가 보급된다. 철기의 보
급으로 토지를 개간하여 소유하는 개인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정전제에 반대하면
서 농민들의 입장을 주장하게 된다. 이 토지 개인 소유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노자라는 설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임계유 주편, 앞의 책, p.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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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에서 이 공동체를 주관하는 사람은 제후국의 대부들인 공(公)과 

경(卿)에 해당한다. 공과 경이 전토(田土)와 복록(福祿)을 주관하며, 

사방의 신뿐만 아니라, 토지신과 전조(田祖: 신농씨)의 제사를 주관했

다.45) 정전제의 경제 공동체에서도 토지의 소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것이었다. 이 국가의 토지를 귀족들이 농민과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 

경영하면서 공전의 수확량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고, 복록으로 받은 전

토인 사전을 통해 경제 공동체이자 종교 공동체를 지배했다.

이러한 공사에서 귀족들과 백성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예법이

었다. 이 예법은 계급적 신분을 결정하는 예와 법으로 작동했다. 공사

에서의 일상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기록이 논어/향당편이다. 논어/

향당편에서 공자의 일거수일투족과 언행, 음식을 먹는 것과 옷을 입

는 것, 마을에서 언행과 조정에서 언행, 식사의 모습, 사당에 들어갈 

때의 언행 등이 영화처럼 묘사되어 있다. 논어/향당편은 가장 낮은 

귀족 계급인 사가 일상에서 취해야 할 예법을 그려낸 것이다. 

공자가 향당에서 행했던 언행이 당시의 예법을 모두 보여 준 것은 

아니다. ‘예의(禮儀) 300, 위의(威儀) 3,000”이라고 규정된 예법은 더 

복잡했을 것이다. 이러한 예법을 준수하는 것은 귀족이든 일반 백성이

든 그들의 몸에 생체권력으로 작동해 자신들을 구속하는 억압기제로 

작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노자와 장자의 덕과 예에 대한 비판을 검토

하면, 그들이 덕과 예를 비판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덕과 예란 당

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생체권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와 장

자가 덕과 예를 수갑이자 차꼬라고 말한 것이다. 

이제 노자가 말하는 덕의 의미를 말해보자. 노자는 전혀 다른 방식

으로 덕을 말할 수밖에 없다. 노자가 말하는 덕은 억압 기제가 될 수 

45) 詩傳大全 卷之十三, <北山之什二之六>, “楚茨刺幽王也政煩賦重田萊多荒饑饉降喪
民卒流亡祭祀不饗故君子思古焉”의 주석, “公卿有田祿者力於農事, 以奉方社田祖之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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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 덕은 살리는 덕, 상생하는 덕의 의미를 지닌다.

노자는 군주가 덕을 베풀면 그것이 바로 억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군주는 자신의 기준이 없는 사람으로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46)고 말한다. 그러려면, 군주는 도대체 전장(典章), 예악

(禮樂), 형벌(刑罰)과 같은 제도와 규범을 제시하지 않거나47) 아예 그

러한 행위를 할 줄 모르는 사람48)이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전장, 예악, 형벌과 같은 제도와 규범을 없애는 사람이어야 했다.49) 

그리고 제도와 규범을 창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육하는 제

도와 학문도 없애는 사람이어야 했다.50) 군주가 제도와 규범이라는 

덕을 만들 수 없는 존재이고, 기존의 제도와 규범을 없애는 일은 종국

에는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無棄人]”51)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는 군주는 자신 스스로가 습관화한 덕마저도 텅 비게 만들고 

오직 도만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했다.52)

그러면 만물은 자발적인 힘에 의해 스스로 교화하고, 안정되며 다

스려진다. 이것이 노자의 현덕(玄德)이다. 노자는 백성들의 자발성

(voluntary general)에 기초한 공동체에서 형성된 덕만이 덕일 수 있

다고 보았다. 

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어서 덕이 있고,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아

서 덕이 없다. 최상의 덕은 의도나 목적이 없어 무(無)로써 행위하고, 

낮은 덕은 의도나 목적이 있어 유(有)로써 행위 한다. 최상의 인은 의

46) 道德經, 49장, “聖人無常心, 以百姓心爲心.”

47) 같은 책, 37장, “道常無爲, 而無不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化而欲作, 吾將鎭
之以無名之樸.”

48) 같은 책, 20장, “我獨泊兮其未兆, 如嬰兒之未孩…衆人皆有餘, 而我獨若遺. 我愚人
之心也哉!”

49) 같은 책, 19장, “絶聖棄智, 民利百倍; 絶仁棄義, 民復孝慈; 絶巧棄利, 盜賊無有. 此
三者, 以爲文不足, 故令有所屬, 見素抱樸, 少私寡欲.”

50) 같은 책, 20장, “絶學無憂. 唯之與阿, 相去幾何? 善之與惡, 相去若何? 人之所畏, 不
可不畏.”

51) 같은 책, 27장, “是以聖人常善求人, 故無棄人.”

52) 같은 책, 21장, “孔德之容, 惟道是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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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목적을 갖지만 무(無)로써 행위하고, 최상의 의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유(有)로써 한다.53)

너무나 유명한 <덕경>의 첫 경문이다. 이 경문에서 노자의 덕에 대

한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노자가 생각한 덕(최상의 덕)이란 덕이 아

니다. 그래서 덕이 있다. 그렇다면 노자가 생각한 덕은 일반적인 의미

에서 덕은 아닐 것이다. 이 문장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의도나 목적

이 없는, 무(無)로써 행위 하는 것이다. 무로써 행위 하는 것은 무엇일

까? 무로써 행위 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덕을 알 수 있다. 이는 도
덕경 51장에서 갈피를 잡을 수 있다.

이 내용에서 덕은 규범의 의미로서 덕목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덕은 ‘기르는 것’이다. 텃밭에서 작물을 길러보면, 그 작물이 가진 성

질을 따라야만 제대로 기를 수 있다. 그 작물의 성질을 위배하여 인위

적으로 농약이나 비료를 더하면 그 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죽는다. ‘기르는 것’은 철저하게 그 작물의 속성을 따라야 한다. 노자

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사물을 따른다[인물지성(因物之性); 순자

연(順自然); 순물(順物)].’는 구절들이 ‘덕이 바로 기르는 것이자, 사물

에 복종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개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자신의 합목적성에 따라 

생겨나고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개별자의 합목적

성을 따라야 한다. 도와 덕이 생성하고 기르지만, 만물 역시 형체를 

이루고, 상황과 조건에서 자신을 완성한다. 이렇게 보면 지상의 생명

체가 나서 자라면서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응원하고 지

키는 것이 덕의 역할이다.

봄에 씨앗이 땅에서 발아하여 대지를 뚫고 솟아올라 꽃피우고 열매 

맺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본다. 하지만 우리는 그

53) 같은 책, 38장, “上德不德, 是以有德, 下德不失德, 是以無德. 上德無爲而無以爲, 
下德爲之而有以爲. 上仁爲之而無以爲, 上義爲之而有以爲.”



96 대순사상논총 제32집 / 연구논문

렇게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열매 맺는 그 힘을 알 수 없다. 이러한 생

명체의 삶을 그리스에서는 ‘Physis(솟아오름)’라고 보았다. 

생명체의 그 힘은 타자들에 의해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힘은 개

별자 고유의 것이다. 노자는 개별자의 고유한 힘이 정상적으로 발생하

고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면[도생지(道生之), 덕축지(德畜之)], 개별자

는 자신의 합목적성에 따라 무엇인가로 이룩되고 그 완성은 상황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물형지(物形之), 세성지(勢成之)]. 다른 하나

는 도와 덕이 생성하고 기르지만, 소유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통제하

지도 않는 것이다.

노자는 기존의 규범, 제도, 가치로서의 덕을 없앨 때만이, 이 솟아

오름으로서 덕, 만물이 모두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합목적성으로서의 덕

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만물들의 저절로 그러함을 응원하지 통제하

지 않는 것이 덕이다.

결국 노자는 공사에서 사람들에게 수갑과 차꼬로 작용한 예와 법을 

제거하고, 백성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규범을 만들며, 이를 따르는 것이 

백성들의 덕이 온전히 발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노자가 말하는 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성(voluntary will)에 기인한 자유로서의 덕을 

의미한다. 이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는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사회이

고, 개인들은 자신의 합목적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구현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자의 덕은 ‘상생’이라는 용어에 적합해 보인다.

그렇다면, 노자의 상생으로서 덕은 대순진리회의 포덕과 내용적으

로 공통점이 있을까? 대순지침에 따르면, 포덕이란, 해원상생과 보

은상생의 두 원리를 실천함을 의미한다.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두 원

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포덕이 제시되고 있고, 해원과 보은의 궁극적

인 목적은 상생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대순진리회에서 정의하는 포

덕의 핵심은 해원과 보은을 통해 상생이 구현된 세상을 이루거나, 혹

은 덕이 구현된 상생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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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이라는 개념만 놓고 보면, 노자가 말하는 공동체와 대순진리

회의 포덕 목표가 동일해 보인다. 하지만 상생을 축으로 놓더라도, 노

자의 덕 개념과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은 궁극적으로 전제를 달리하

기 때문에 ‘유사한 개념이다 혹은 같은 개념이다’고 볼 수 없다.

노자의 덕은 개별자의 합목적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그들의 자발성

이 최대로 발휘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논리로 제시된 것이다. 이

에 비해 대순진리회의 덕은 해원과 보은의 진리를 구현하여 상생을 

만드는 진리로서 제시된 것이다. 이는 종교적 진리로부터 상생을 추구

하는 포덕 개념과 사회정치적 실천으로서 현덕을 주장하는 논리로 서

로 구별해 볼 수 있다.

Ⅳ. 해원과 포덕

대순진리회에서 정의하는 ‘포덕’의 개념은, 첫째 “덕을 널리 폄(상

제님의 도를 알리는 일)”이고, 둘째 “포덕은 해원상생ㆍ보은상생의 양 

원리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다. 즉 상제님께서 광구

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을 위해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

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54)라고 한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첫 번째의 정의는 종교에서 말하는 전도 혹은 

선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둘째의 정의이다. 둘째의 정의는 

대순진리회라는 종교의 핵심 사상으로, 이는 강증산의 천지공사를 통

해 이룩되는 지상선경의 도래와 천하를 광구하고 창생을 광제하려고 

하는 강증산의 덕을 널리 알리는 일이다. 여기서 두 번째 정의에 따르

면, 강증산이 행한 천지공사를 통하여 광구천하와 광제창생하기 위하

54) 대순지침,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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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실세계에서 반드시 구현하여만 하는 구체적 실천의 진리로써 해

원상생과 보은상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강증산이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행한 천지공사로 인해 상생

의 우주 법리가 운행하는 후천 선경이 도래한다는 대순진리55), 이 진

리에 근거하여 창생을 널리 구하기 위해 포덕을 할 때 덕을 펴는 종

교적 원리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이어야만 한다고 이해된다. 

전경의 내용에 따르면, 강증산이 선천의 상극 우주 법리를 바꾸

는 삼계공사를 행하고, 이 삼계공사의 결과로 상생의 도가 구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계공사는 강증산이 인간으로서 신명계를 상

대로 행한 일이지만, 이 공사로 인하여 앞으로 오는 세계에 상생의 도

가 구현되는 후천 선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상생의 의미는 

“선천세계에는 모든 사물이 도의(道義)에 어그러지고 원한이 맺히고 

쌓여 그것이 마침내 삼계의 재앙으로 가득 차 진멸의 위기에 처한 세

계”56)를 구제하는 법리로서 제시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구

현하기 위하여 “상생법리(相生法理)는 남 잘되게 하는 것이 곧 나도 

잘 되는 길임을 자각(自覺)케 하신 협동의 원리이기 때문에 공존공영

(共存共榮)의 평화의 윤리(倫理)”57)로서 제시되었다. 

공존공영의 평화 윤리라는 개념은 크게는 선천 세계의 상극을 해소

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상극을 발생시키지 않는 진

리임을 도인들이 이해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 진리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일상에서 타인에게 척을 지지 않고 협동하는 삶의 실천을 의

55) 전경, 공사 1장 3절, “선천(先天)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相克)에 지배되
어 세상에 원한(冤恨)이 쌓이고 맺혀 삼계(三界)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
고 갖가지의 재화(災禍)가 일어나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度數)를 정리하고 신명(神明)을 조화(調化)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
의 도(道)로 후천의 선경(仙境)을 세워 세계의 민생(民生)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
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56) 포덕교화기본원리(其二), p.6.

57) 같은 책,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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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다시 말해 종교적 진리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윤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포덕을 대순진리회의 진리는 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만 한정하면, 다시 말해 첫 번째 정의로만 이해하면, 이는 ‘포덕’이라

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 여타의 종교처럼 포덕이 아닌 ‘전교’ 혹은 

‘전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순진리회는 전교

의 내용을 포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교의 종교적 실천을 

포덕이라고 정의하는 점에서 여타의 종교와 다른 신학적 이론에 기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의 정의에 따르면, 포덕이라는 개념은 작게

는 대순진리회의 대도(진리)를 전도하는 종교적 포교의 의미를 갖는 

것이 될 것이고, 크게는 해원과 보은이 이 세상에 실천되어 상극이 해

소되고 상생의 이념이 실현된 후천 지상선경을 이루는 종교적 실천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포덕 개념의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용어들에 ‘해

원’과 ‘보은’, 그리고 ‘상생’을 그 내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의

미만으로, 포덕 개념을 한정할 수 없다. 

포덕을 통한 상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지상선경이 구현

되기 위해서는 해원(解冤)과 보은(報恩)이 선결조건이다. 대순지침에 

따르면, 해원은 ‘척’을 푸는 일이고, 척이 풀린다는 것의 의미는 나와 

상대방의 척이 풀어짐으로써 상생을 이루고, 이는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와 상대방의 척이 풀어짐은 나와 상대방의 사회적 

관계나 그 관계로 발생한 마음속의 억울함이라는 상극을 해소하는 것

이다. 이는 척을 해소하는 종교적 실천을 대순진리회 도인들에게 요구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덕은 척을 해소하여 남을 잘되게 함으

로써 상생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를 신앙하는 

도인과 일반인의 관계에서도 척을 풀어내는 해원은 해원과 보은을 통

해 상생으로 귀결하는 진리가 전제된 인간관계의 원리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척을 푸는 해원의 주체가 도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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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도인들은 강증산이 말하는 해원상생의 진리를 체득하고, 

대인간 관계에서 척을 푸는 종교적 실천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해원

이 ‘남 잘되게 함으로써 자신이 잘되는’ 상생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포덕은 강증산의 광구천하와 광제창생의 뜻을 

실현하는 해원 진리를 전제할 때만이 성립되는 종교적 실천이다. 이 전

제 없이 인간관계에서 척을 해소하는 해원만으로는 포덕이라고 할 수 

없다. 강증산의 광구천하와 광제창생의 해원 진리로부터 인간관계에서

의 척을 해소하는 해원이 도출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포덕일 수 있다.

이는 강증산이 말하는 해원의 진리를 전제로 삼아, 그 진리를 인간

관계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연역되어야만 논리적으로도 참이다. 만약, 

강증산의 천지공사에서 보이는 전우주적 해원 진리를 전제로 삼지 않

고, 인간관계에서만 해원을 생각한다면, 이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지 

않을 것이며, 일상의 윤리와도 구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

서도 타인이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위해 기도한다. 다른 종교에서 행

하는 그 기도와 인간관계의 해원은 그 목적에서 구분될 수 없다. 또한 

일상에서 우리는 타인의 복을 바란다. 그래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그가 

하는 일을 돕기도 한다. 해원의 진리를 전제로 삼지 않으면, 이러한 

유덕한 행위와 대순진리회의 포덕은 구분이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포덕’의 종교적 실천문제에서 요구되는 윤리, “공존공영

(共存共榮)의 평화의 윤리(倫理)”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포덕

의 실천에는 충ㆍ효ㆍ예58), 삼강오륜59) 등의 덕목들이 요구된다. 그

렇다면 이들 덕목들은 유교적 덕목들로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이들 덕목이 전통 동양의 사상을 단순히 계승한 것이라면, 이 

덕목들이 수갑과 차꼬로 생체권력이 된 내용이 있으므로, 대순진리회

58) 전경, 행록 5장 38절,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
 포덕교화기본원리, pp.10-12.

59) 대순진리회요람, p.17, “삼강오륜은 음양합덕 만유조화 차제 도덕의 근원이라.” 



대순진리회의 ‘포덕’개념의 특징 / 이봉호ㆍ박용철 101

의 해원의 논리와 맞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덕목들이 상극이 해소되

어 상생의 사회인 지상선경에서 창조된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초가 되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교리

는 유교나 불교와 하등의 관계없는 해원상생지리(解冤相生之理)인 우

주 자연의 법리(法理)이다.”60)는 문장이다. 다시 말해 전통 사상과 전

혀 다른 진리인 음양합덕ㆍ신인조화ㆍ해원상생ㆍ도통진경의 종지가 

조정산에 의해 새롭게  제시되었고, 이는 유교나 불교와 전혀 다른 진

리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전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61)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는 공사로부터 지상선경이 구현되었다면, 이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들 역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이는 해원상생

이라는 전제로부터 도출된 규범들을 의미할 것이다. 해원상생이라는 

전제로부터 도출된 규범들이 비록 유교적 덕목과 같은 명칭을 같이 

하는 용어이지만, 그것은 다른 진리에 의해 재창조된 것이어야 한다. 

재창조의 원리는 포덕교화기본원리의 “충ㆍ효ㆍ예도가 음양합덕ㆍ

신인조화ㆍ해원상생ㆍ도통진경의 진리이니 이것으로서 수도(修道) 수

행(修行)의 훈전(訓典)을 삼고”62)라는 말에서 찾아진다. 이 문장에서 

충ㆍ효ㆍ예도를 “음양합덕ㆍ신인조화ㆍ해원상생ㆍ도통진경”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는 전통 사상의 충, 효, 예도와 전혀 다른 정의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예만을 들어 비교해 보자. 전통 사상에서 ‘충’은 “진

기지위충(盡己之謂忠)”63)이라고 정의되거니와 이는 자신의 마음을 상

대방에게 다함의 의미이다. 그런데 대순진리회의 ‘충’은 음양합덕ㆍ신

60) 포덕교화기본원리, p.13.

61) 전경, 공사 1장 32절,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틔워 제
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
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 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공사 3장 40절, “有君無臣其君何
立, 有父無子其父何立, 有師無學其師何立.”

62) 포덕교화기본원리, p.12.

63) 論語, ｢學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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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화ㆍ해원상상의 진리가 발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

시 말해, 이들 규범들이 음양합덕ㆍ신인조화ㆍ해원상생ㆍ도통진경의 

진리로부터 도출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즉 대순진리회의 충

ㆍ효ㆍ예라는 덕목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을 위해서만 작동되는 덕목들

임이 해명된다.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이 구현되어 이룩된 후천선경에서

도 자연스럽게 국가나 사회가 만들어지지만, 그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

는 덕목들은 상생을 위해 실천되는 덕목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덕목들의 핵심 내포는 대순진리회의 법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덕목들도 상제님의 진리로부터 도출되어 나온 규범이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만, 전통적 덕과 대순진리회의 덕을 구분할 수 있

다. 전통적인 덕은 계급적인 차등을 전제한 예와 법, 그 신분과 음양 

차등에 따른 구분을 기초로 한 덕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적서와 존비, 

귀천과 억음존양, 남녀의 불평등을 전제한 규범이자 덕목이었다. ‘예

(禮)’라는 말이 ‘나누다(分)’, ‘구분 짓다’, ‘차별하다’64)라는 뜻을 가지

듯이 전통의 규범과 덕목은 상극의 원리에 따라 제정된 것이자, 강요

된 것이다.

이에 반해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에서의 윤리적 덕목들은 해원을 

통해 건곤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하여 나온 새롭게 세워진 윤리이다. 

대순진리회의 포덕과 교화에서 충ㆍ효ㆍ예도 강증산의 진리로부터 도

출된 규범들이라는 말이다.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진리로부터 도출된 

윤리적 덕목들은 ‘합덕(合德)’, ‘조화(調化)’, ‘상생(相生)’을 전제한 윤

리이다. 이 윤리는 분별 짓는 윤리, 차별하는 윤리와 정반대의 윤리이

다. 이 윤리는 차별의 윤리가 아니라 공존하는 윤리로 새롭게 창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순진리회의 교리는 유교나 불교

와 하등의 관계없다”고 한 도전 박우당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64) 禮記, ｢曲禮上｣, “夫禮者, 所以定親疏, 決嫌疑, 別同異, 明是非也.”
 漢書ㆍ公孫弘傳, “進退有度, 尊卑有分, 謂之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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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필자는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이 전통의 덕 개념과 유사하거나 동

일한 것이라고 오해해왔다. 이러한 오해는 전통 사상의 덕 개념으로 

대순진리회의 포덕을 이해한 때문이다. 

우선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 사상에서 덕 개념이 어떻

게 탄생하고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이 유교에서는 어떤 의미였는지, 

노자에서는 어떻게 비판되며 새롭게 덕을 제시하는지를 정리할 필요

가 있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전통 사상에서 덕은 주나라가 천제로부터 천명

을 받아 국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던 종교적 의례와 그 의례

의 진행을 의미하다가, 공자에 의해 도덕적 의미의 덕목, 규범으로 전

환되었음을 살폈다. 이러한 도덕적 덕목과 규범은 노자에 의해 생체권

력으로 비판받고, 노자에 의해 개인의 합목적성에 따른 살림 혹은 살

아냄의 의미를 갖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이와 달리 대순진리회의 덕과 전통 사상의 덕은 전혀 다른 이론적 

신학적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대순진리회의 덕 개념

은 강증산의 해원공사와 그 해원공사로부터 해소된 상극, 그 상극이 해

소되어 상생이 이루어진 후천선경의 진리를 실천하고 구현하는 덕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포덕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을 전제할 때만이 성

립하는 개념이자, 포덕의 종교적 실천도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을 실천하

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교적 실천에서 발생하는 하위의 덕목들도 전통 

사상의 덕목들이 아니다. 즉 전통 사상에서 사용하는 충ㆍ효ㆍ예의 개

념이 아니라 강증산의 천지공사에서 도출된 충ㆍ효ㆍ예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대순진리회의 덕목들은 차별의 상극적 덕목이 아니라, 건곤이 새

롭게 정립된 상태에서 그 우주적 법리에서 도출된 합덕(合德), 조화(調

化), 상생(相生)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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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은 대순진리회의 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

의 원리적 차원과 그 원리적 차원의 실천에서 전교와 수행에서 모두 

요구되는 종교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양 전통의 덕 

개념이 아니라 강증산의 대도 진리를 지상에 구현해 가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실천으로서 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종교적 진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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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의 ‘포덕’개념의 특징 

국문초록                                               이봉호ㆍ박용철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의 특징을 해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대순진리회의 ‘포덕’이라는 용어는 동양 전통의 포덕이라는 용

어와 중첩되면서, 그에 대한 이해에서 다소간의 오해를 야기한다. 다

시 말해, 전통적 사유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 대순진리회의 ‘포덕’, 

‘덕’ 개념은 유교적 덕 개념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유교적 문화에 익숙한 대중들은 대순진리회의 포덕과 덕 개념을 도덕

적 차원에서 이해하게 하거나, 유교적 개념을 대순진리회가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 노자의 ‘덕’ 개념과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을 비교하더

라도 비슷한 문제를 노정할 수 있다. 노자에서 ‘덕’ 개념은 개별 존재

자의 합목적성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때의 덕은 상

생과 상생의 조건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 노자의 덕이 상생의 의

미를 갖는다면,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이 상생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향해 귀결되는 점에서 유사 개념 혹은 유사 이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 사상에서 덕 개념이 어떻

게 탄생하고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이 유교에서는 어떤 의미였는지, 

노자에서는 어떻게 비판되며 새롭게 덕을 제시하는지를 정리할 필요

가 있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전통 사상에서 덕은 주나라가 천제로부터 천명

을 받아 국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던 종교적 의례와 그 의례

의 진행을 의미하다가, 공자에 의해 도덕적 의미의 덕목, 규범으로 전

환되었음을 살폈다. 이러한 도덕적 덕목과 규범은 노자에 의해 생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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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비판받고, 노자에 의해 개인의 합목적성에 따른 살림 혹은 살

아냄의 의미를 갖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이와 달리 대순진리회의 덕과 전통 사상의 덕은 전혀 다른 이론적 

신학적 토대 위에 서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대순진리회의 덕 개념

은 강증산의 해원공사와 그 해원공사로부터 해소된 상극, 그 상극이 

해소되어 상생이 이루어진 후천선경의 진리를 실천하고 구현하는 덕

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포덕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을 전제할 때

만이 성립하는 개념이자, 포덕의 종교적 실천도 해원상생과 보은상생

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교적 실천에서 발생하는 하위의 덕목

들도 전통 사상의 덕목들이 아니라. 대순진리회의 우주적 법리에서 도

출된 충효예도임을 알게 한다. 대순진리회의 덕목들은 차별의 상극적 

덕목이 아니라, 건곤이 새롭게 정립된 상태에서 그 우주적 법리에서 

도출된 합덕(合德), 조화(調化), 상생(相生)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은 대순진리회의 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신

앙의 원리적 차원과 그 원리적 차원의 실천에서 전교와 수행에서 모

두 요구되는 종교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양 전통의 

덕 개념이 아니라 상제님의 해원공사의 진리를 지상선경에서 구현해 

가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실천으로서 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종교적 

진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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